
태안주민, 삼성중공업에 집단항의
원유유출 피해 대규모 집회 및 1인 시위 … 1000억원 약속 집행 안돼

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.

충남, 전북, 전남 지역 10개 시․군의 피해주민 연합인 <서해안유류피해민연합회(회장 국응복)>는 10월24일

서울 서초구 삼성 본관 앞에서 <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 피해민 삼성․대정부 총궐기대회 출정식>을

열 계획이라고 10월20일 발표했다.

출정식에는 충남 태안, 보령을 비롯한 10개 시․군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단, 10개 시․군 유류피해대책위

원장과 사무국장, 피해주민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.

출정식에 이어 10개 시․군 대책위별로 삼성그룹 본관 정문, 후문, 이건희 회장 자택, 리움 미술관 등 5곳에

서 1달간 1인 릴레이 시위도 벌일 계획이다.

연합회는 12월7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서해안 피해주민 6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통해 삼

성중공업이 출연키로 한 지역발전기금의 증액을 촉구하고 정부의 무관심을 비판할 예정이다.

삼성중공업은 사고 직후 지역발전기금으로 1000억원을 기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피해주민들과의 견해 차이

로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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